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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 페르도우시(Ferdowsi, 940년경∼1020년경)는 매우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

페르시아 시인으로서 흔히 그리스의 호메로스와 대비되곤 한다. 그는 이란 민족 고

유의 신화·전통·역사를 기초로 975년경부터 웅대한 민족적 서사시 ‘샤나메’를 집

필하기 시작하여 35년여 세월에 걸쳐 약 6만 구절에 이르는 대작을 완성하였다. 대

대로 전해진 풍부한 구전 전통뿐만 아니라 10세기 말에 살해당한 시인 다퀴퀴가 쓴 

천여 편에 이르는 시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노라 스스로 밝히고 있다. 샤나메는 본

래 7세기 아랍 정복 이후 페르시아 전통문화 부흥에 앞장 선 사만왕조 만수르 왕자

의 후원으로 집필되었지만, 990년경 튀르크의 가즈나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는 술

탄 마흐무드에게 헌정되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고향인 투스를 떠나 

망명길에 올라야 했다.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1010년에 완성된 서사시 샤나메는 

그의 작품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작품이다. 

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‘왕(샤)의 책(나메)’으로서 이란의 건국에서 사산왕조의 

멸망에 이르기까지 네 왕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, 앞의 두 왕조는 가공의 왕

조로서 엄밀한 의미의 역사 실록보다는 신화 혹은 전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. 페르

시아의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선과 악의 대립과 투쟁

을 서사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. 샤나메에는 훗날 수많은 무용담과 사랑의 이야기

가 실려 있는데, 작품 전반에 걸쳐 운명론이 저류를 이루고 있다.




